
만약당신이분노로떨수있다면

받는 이:

모로코 (마리프) 카사블랑카 36번지
마리아 조자리오 게바라 양

동지여,

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가족이 스페인의 어느 지방 출신이지
잘 모릅니다.

물론 나의 조상들이 극심한 가난을 피해 스페인을 떠나온 뒤
많은시간이흘렀습니다. 만약내가한곳에정착하지못한다면
그것은 단지 그곳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.

내생각에당신과내가가까운친척인것같지는않습니다. 하
지만만일당신이이세상에서불의가저질러질때마다분노로
떨 수 있다면 우리는 동지입니다.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
다.

혁명의 인사를 전하며,

“조국이 아니면 죽음을! 승리하자”

1964년 2월 20일 아바나에서
사령관 체 게바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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